
나프타 가격문제 완전타결
가격 자율로 과열경쟁 예고 … 정부 손실보전비율이 과제

정유사와 N C C기업간의 나프타 가격결정문제가 4개월여에 걸친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완전 타결됐

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내놓은 M O P S와 M O P J의 평균가격 방식에 대한 수용·

비수용을 놓고 극한 대립이 표면화됐던 나프타 문제가 가격결정 방식에서부터 결제기간에 이르기까

지 완전히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.

호유와 대전 양사간 합의 내용을 보면, 정부안이 제시된 이후 비용격차문제에서 다소 입장표명을 유

보해 왔던 호남정유와 대림산업이 M O P J가격에 부대비 1.5%, 결제기간 4 5일로 결정했다. 

이와함께 현대정유와 호남석유화학,현대석유화학은 호남정유의 가격방식인 M O P J에 1 . 5 %부대비용,

결제기간 4 5일로 마무리,당초 잠정 합의안인 M O P S·M O P J평균가격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경인 에너지는 한양화학과 M O P S·MOPJ 평균가격에 톤당 1달러 올린 방법으로 정유사에 보다

유리한 결제기간인 3 0일에 합의 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호남석유화학 공급량을 전량 한양화학으로

전환했다.

쌍용정유는 대한유화와 잠정합의안인 M O P J의 결제기간 4 5일에 합의했으나 부대비용에서는 1 . 3 %로

기존 1 . 8 5 %보다 0 . 5 5 %낮게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유공은 자체소비로 형식적이긴 하지만 M O P S·MOPJ 평균가격과 4 5일 결제기간으로 나프타

가격결정을 마무리 했다.

이에따라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한 평균가격은 호남정유의 톤당 1 6 0 . 1 2달러를 비롯, 현대정유 1 6 0 . 1 2달

러, 경인에너지 1 5 1 . 9 2달러, 쌍용정유 1 5 9 . 8 0달러, 유공 1 5 0 . 8 8달러로 호남정유의 경우 단순 가격면에

서 유공과 비교하여 1 0달러 이상 실질적인 가격차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.

이에반해 N C C기업 가운데 호남정유와 계약을 맺은 대림산업은 한양화학에 비해 나프타 1 0만톤 기

준 8억여원의 상대적 손실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확한 비용격차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결국 유공·경인에너지를 제외한 정유사들이 호남정유의 안을 적극 수용,상대적으로 N C C기업에 보

다 유리한 조건에 합의했으나 가격 경쟁력에서는 유공에 뒤질 것이 확실시 돼 M O P S·M O P J평균

가격 수용측과 비수용측간의 가격 자율화를 통한 무한 가격 경쟁이 향후 본격화 될 조짐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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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프타가격 최종합의안 (단위 : %, 일)

구 분 호남정유 현대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유 공

기준가격

부대비용

결제기간

M O P J

1 . 5

4 5

M O P J

1 . 5

4 5

M O P J

1 . 3

4 5

( M O P J + M O P

S

×9 . 0÷2 )

US $1/MT

( M O P J + M O P

S

×8 . 9÷2 )

-


